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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

[서론]

우리나라는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 곡물 중 자급률이 92.1%인 쌀을 제외하고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조사료 자급률도 80%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 과잉문제에 대응하고 조사료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료용 밀과 벼는 총체로 수확하여 

사일리지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제초제 등의 농약 잔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료용 밀-벼의 작부체계 

시 친환경적인 잡초 방제 방법인 가압마찰 처리에 의한 잡초 방제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작물연구동 포장(석천통)에서 실시되었다. 사료용 벼 ‘영우’(중만생종)를 

2021년 6월 4일에 사료용 밀 ‘청우’(조숙형)와 ‘태우’(만숙형) 후작으로 중묘기계이앙하였다. 시비량은 10a 당 질소, 인산, 칼

리를 각각 18.0kg, 4.5kg, 5.7kg을 시용하였으며, 질소는 기비, 분얼비, 수비로 분시(50:20:30)하였고, 인산은 전량 기비로 처

리하고, 칼리는 기비와 수비를 70:30으로 분시하였다. 그 외 재배 방법은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잡초 방제를 위

한 가압마찰처리는 벼 단작, ‘청우’ 후작, ‘태우’ 후작에서 자체 설계 제작 한 원통형과 갈퀴형 가압마찰기구를 이용하여 조간

에 이앙 후 0, 7, 14, 21, 28, 35일 처리하였으며, 복합 효과 구명을 위해 ‘태우’ 후작에서 갈퀴형 처리 후 원통형 처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잡초조사는 이앙 후 39일(7월 12일)에 0.3m2 면적에 발생 한 잡초를 3반복으로 채취하여 초종과 개체수를 조사하

고 지상부만 취하여 60℃에서 48시간 건조하여 건물중 측정 후 무방제구와 비교하여 방제가를 구하였다. 생육조사는 이앙 후 

55일(7월 28일), 이앙 후 92일(출수 후 9일, 9월 3일)에 3포기씩 3반복으로 초장, 경수, SPAD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사료용 벼 이앙 후 39일에 잡초 조사를 한 결과 물달개비, 미국외풀, 물피, 마디꽃, 여뀌바늘, 알방동사니, 올챙이고랭이, 한련

초, 중대가리풀, 바늘골, 올방개 총 10초종이 발생하였다. 벼 단작, ‘청우’ 후작, ‘태우’ 후작 모두에서 원통형과 갈퀴형 가압마

찰처리가 잡초방제의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벼 단작구에서의 원통형과 갈퀴형의 방제가는 각각 45.8, 64.4%, ‘청우’ 후작에

서는 각각 66.5, 96.8%로 나타났으며, ‘태우’ 후작에서는 원통형, 갈퀴형, 갈퀴형+원통형이 각각 79.7, 94.3, 99.4%로 나타나 

갈퀴형+원통형 ≑ 갈퀴형 > 원통형 순으로 높은 방제 효과를 보였다. 이앙 후 55일 사료용 벼 생육조사를 한 결과 무방제구에 

비해 가압처리구에서 초장, 경수, SPAD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태우’ 후작 갈퀴형+원통형 처리구에서는 초장, 경수, 

SPAD 모두 무방제구와 차이가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압마찰처리에 따른 잡초 방제 효과가 사료용 벼의 초기 

생육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앙 후 92일(출수 후 9일) 생육조사에서는 이앙 후 55에 비해 가압마찰처리

에 따른 뚜렷한 생육 차이 경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사료용 벼의 생육특성상 최대 초장이 150cm 넘는 등의 요인으로 초관

(canopy)이 형성 된 이후 주요 잡초인 물달개비와 미국외풀 같이 초장이 짧은 잡초와의 경합에서 유리해져 사료용 벼의 생육

이 회복되어 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물달개비는 담수상태에서 발아가 잘 되어 사료용 벼 생육 초기에는 우점을 하였으나, 

사료용 벼의 초관이 형성 된 이후에는 광 차단에 의해 생장력이 약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앙 초기 주기적인 가압마찰

처리는 잡초 방제와 초기 생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본답의 잡초 초종, 벼 품종적 특성 등에 따라 생육 후기에 대한 

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추후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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